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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기업 수익성 기대는 오발탄!
하나증권, 시장 도입단계에 성장성 낮아 … 바이오 주가 과열현상

하나증권은 2005년 국내 생명공학(바이오) 관련산업 시장규모가 4조원으로 예상되고 정부투자도 확대되고 

있지만 시장 도입단계에 머물러 있어 수익성을 확보한 바이오기업이 많지 않다고 진단했다.

오만진 하나증권 수석연구원은 중소형 제약주의 저평가 부각, 줄기세포와 항암제 관련 테마주 형성, 정부의 

BT산업에 대한 투자확대 발표 등에 힘입어 관련종목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BT산업의 성장성만을 고려한 

지나친 투자 과열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중소형 제약기업들은 대형들에 비해 영업력이 열세에 놓여 있고 바이오기업들의 기초기술은 선진국 수준

이지만 상품화 기술의 부족으로 수익성이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원천기술 확보 등을 통해 기술수수료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바이오기업들을 장기투자 유망대상으로 꼽

을 수 있다며 LG생명과학과 렉스진바이오를 우선 추천종목으로 꼽았다.

또 셀바이오텍, 씨티씨바이오, 마크로젠, 코바이오텍, 에스디 등이 기술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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